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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작훌훌니다! 

두 세계(요 1앙36)활사는 그리스도인븐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 
/다. 십자가의 길을 휩해서만 영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 

니다 또한 십자가의 칠쓸 걷는 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입 
니다 하나닙과의 소통에 없을 때 겉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듯 
이 보이지만 실제는 사마의 길을 걷게 됩니다. (롬 6:16) 따라서 하 

t 나넙과의 소통은신자안 우리에게 매우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데 문제의 중대성에 비혜 그 해결책은 매우 단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셉 2 :1이 예수님을 통 
하여 하나님과 소통이 된 신자의 첫 결실은 ‘신령한 예배’ 입니다. 

신령한 예배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를 핑계대지 마시고， 모든 예배와 집회 참석 

을 우선하십시오. (히 10:25) 주일예배， 찬양예배， 수요1. 2부예배 

와 금요찬양집회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또한 마가복음 · 예레미야 

강해 중인 새벽기도회에도 더욱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구역예 

배도 복음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 

오. (행 6:7) 무엇보다도 신령한 예배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 

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보혈로 충만한 삶이 영과 진리로 나아 

가는 신령한 예배의 원동력입니다. (요 4:24) 무더운 여름， 산이나 

바다만 찾지 마시고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의 그늘 . , 
아래로 모이시기 바랍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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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9년 3월 4일 장간 

받을슴과 와(금요찬양집회) 

1.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 I 4. 오류에 대한 착각 

2. 바쁜 것과 횡량함 I 5. 그리스도 요빼 있는 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다 
3. 실질적인체험 

b. 초I 용서활과 쟁명슬 쥬짚 

60대 초반의 한 성도는 어린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그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그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그의 삶은 의심의 안개로 덮여 있다. 이 

의심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이 범한 큰 죄를 용서하셨는지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승리 안에서 안식을 찾고 누리기 전까지는 부활의 실 

존을 결코 체험할 수가 없다. (벤후 1:3~4)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신 

자들은 그 후에 좀 더 나은 것 훌륭한 기독교를 찾기 시작하면서 종교적인 오류에 빠진다. 우리는 이 

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 따라서 참 신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보화를 날마 

다 발견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 (골 2:3. 1: 26~27) 그런데 우리 중에는 주님과 관계 없이 열 

매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뻗후 1:5~8)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고 깨닫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 안 

에서의 영적 성장은 시작할 수가 없다. (벨후 1:9)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우리 매일의 삶을 믿음 

으로 그리스도께 맡겨야 됨을 날마다 배우고 체험하는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진리이다. (엠 1:7)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다.(고후 5:21 ; 골 2:13~14) 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받 

았을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뭇과 목적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었다. (엠 2:1,5)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계속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 

’ 유는 깨끗해진 빈 그릇 안에 무엇인가를 채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 

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 

여 지금도살아계신 예수님에관해 별로생각하지 않는다. 온전한복음을가르치지 않고반쪽만강조 

한， 즉 죄 용서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리 

시켜 놓은 것이다. 한 쪽만을 강조하므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삶을 체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합의 목적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목적은 바로 깨끗해진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다시는 쩍지 않을 새 생명 

에 늘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히 9:26) 성결케 하시고 채우시고 봉하신다. (엠 1:13) 이것이 놀 

라운복음이다. 

죽은 지를 살리시는 구원의 목적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십자7에 죽으신 그 죽음이 

어떻게 단번에 죄 사함을 주는지를 이해하게 된다.c롬 6:10 ; 벤전 3:18) 그러나 2000년의 기독교 역 
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100% 확실한 하나님의 용서는 계속해서 인간들의 논쟁의 대상 

이 되고 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생의 제사법을 주셨다. 비록 희생제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옳게 된 사람은 없다. ‘속죄’ 는 ‘죄 

를 덮어 준다.’ 라는 의미이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지만 이 제 

사는 완전한 대답을 주지 못한다. (히 10:1,10) 희생제물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끝을 맺어 주셨다. (히 10:4) 율볍 아래에서 사는 동 

안 피할 수 없는 이 죄의식으로부터 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약의 속죄제사와 대조적이다. (히 1O:1O~12)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되 
었다. 왜 예수께서는 앉아 계실까?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다.(요 19:30)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 
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 (히 10:14)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 
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갈 2:2이 신약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신다. (히 8:1이 만일 구원이 마음의 변화가 없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마도 구원을 죄를 범하게 허락하는 면허증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r 서 우리 안에 사실 때에는 그럴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 을 약속하셨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 
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를 통하여 사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발견 
하며 체험하고 누리도록 자유할 수가 없다. 죄 용서함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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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r빼 

LET'S GO TO THE ALTAR 

We have an altar from which those who serve 

the tabernacle have no right to eat. 

(Hebrews 13:10) 

Aκs God's c 에베뼈| 
woαn띠der야f비 affirmations of our faith . Let’s examine this spirit.ual 

provision that God has made for us . 

God has provided us an altar for personal devotion . When the 

Israelites wanted to meet with God in an act of devotion or 

dedication, they had to bring a specific kind of animal for the priests 

to burn on the altar. God required that the fire on this altar be kept 

burning continually.(Lev. 6: 13) It had to be ready and available at all 

times. Through Jesus Christ, God has made for us a special altar. 

Jesus, “ having offered one sacrifice for sins for all tim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God , waiting from that time onward until His 

enemies be made a footstool for His feet. For by one offering He has 

perfected for all time those who are sanctified ."(Heb . 10:12-14) 

God’s law for the Israelites required a physical altar that only their 

priests could come to . God’s grace for the whole world requires a 

spiritual altar that only believers can come to . "Therefore, brethren, 

since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by a new and living way which He inaugurated for us through 

the veil , that is , His flesh ."(Heb. 10:19-20) At the moment when 

Jesus cried out on the cross, "It is finished!" (Jn . 19:30). “ .. .... the 

veil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Mt. 27 :51) 

No longer could only the high priests enter the holy place to go to the 

altar, but now everyone with faith in Jesus Christ could meet with 

God. God changed the altar from a physical place to a spiritual place 

Now all believers have the opportunity to fellowship with God at any 

time and in any place. As Daniel knelt on his knees three times a day, 

praying and giving thanks before his God, so too can we .(Dan. 6:10) 

Whether you are Iying in bed, cooking in the kitchen , or driving in 

your car you can meet with God. Wherever you read your Bible and 

pray you can have personal devotions with God. For between God 

and you stands Jesus, and Jesus has promised,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at will 1 do, s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If you ask Me anything in My name, 1 will do it. "(Jn . 14:13-14) 

God has provided us an altar for worship. Abraham worshipped 

God with all his heart. He gave everything to the Lord . When God 

asked him to sacrifice his son Isaac, he told his servants, “ Stay here 

with the donkey, and 1 and the lad will go over there; and we w ill 

worship and return to you ." (Gen. 22:5) Abraham .was willing to 

sacrifice his own son , . his most treasured pos 

majesty of God, and it will open your heart to the love of God. It will 

direct your will to the purpose of God. It will make you sing. "How 

lovely are Your dwelling places, 0 Lord of hosts! My soullonged and 

even yearned for the courts of the Lord; my heart and my flesh sing 

for joy to the living God." (Ps. 84: 1 - 2) and “ For a day in Your courts is 

better than a thousand outside. 1 would rather stand at the threshold 

of the house of my God than dwell in the tents of wickedness." (Ps. 

84:10) 

God has provided us an altar for cleansing our sins. Jesus is our 

altar. He is our sacrifice. When we .Iook at the Old Testament, we find 

a gold and bronze altar for intercession and sacrifice, "and the gold 

altar, and the anointing oil and the fragrant incense, and the veil for 

the doorway of the tent; the bronze altar and its bronze grating, its 

poles and all its utensils, the laver and its stand ." (Ex. 39:38-39) The 

Israelites broke their covenant with God, and God removed their 

physical altar, “ This is another thing you do; you cover the altar of the 

Lord with tears , with weeping and with groaning, because He no 

longer regards the offering or accepts it with favor from your 

hand ." (Ma l. 2: 13) Jesus is now our intercessor and sacrifice. He 

washes away all our sins. His blood pays the price for our sins. His 

death gives us eternal life. Jesus told His persecutors, “ While 1 was 

with you daily in the temple, you did not lay hands on Me; but this 

hour and the power of darkness are yours ." (Lk. 22 :53) The most 

awful crime and the most wicked act ever done on this earth was the 

crucifi xion of Jesus Christ. At sundown, the soldier made sure that 

Jesus' crucifi xion was complete by piercing His side with a spear, so 

that His water and blood flowed out. The Son of God had fallen, the 

earth quaked , and the darkness fell as God draped the sun . Hell 

celebrated the day, but not for long. Jesus went down and 

conquered death, and came back to make the drunkard sober, the 

harlot pure, the thief honest. and the wicked saint ly. His victory made 

it possible for you and 1 to become a child of God . When we repent, 

Jesus cleanses our sins, and God forgives us. We must confess our 

sins before meeting with God, “ Therefore if you are presenting your 

offering at the altar, and there remember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 leave your offering there before the altar and 

go; first be reconciled to your brother, and then come and present 

your offering." (Mt. 5:23- 24) Now we can yell , scream, and praise 

aloud that we h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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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흩 추앨 걸리 

l 다음 주일 셜교 l 

그 쩌l판드룸 나아가Xl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히브라서 13:10)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성경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 

는 가장 확실한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영적 

은혜들을 예비해 두셨는지 살며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단이 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제단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헌신의 행위로 제단에 번제로 바칠 특정한 통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피워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 6:13) 제단의 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 

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 

한 특별한 제단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시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 

전하게” 하셨습니다. (히 10:12~14)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에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제단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 

나 옹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영적 제단 앞에는 오직 신자 

들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 1O :19~20) 예수님께 

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요 19:30)라고 외치셨을 때 “ ...... 성소 휘장 

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마 27:51) 이제 더 이상 

성소는 대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제단을 보이지 않는 영적 제단으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 

니엘이 하루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를 드렸듯이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 6:10) 침대에 누었을 때나 부엌에서 요리를 

할때 혹은운전중에라도여러분은하나님을만날수있습니다.말씀을읽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 

러분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 

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 14:13~14)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심 

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 
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창 22:5)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 

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단지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가 몇 곡 부르고， 성경 몇 줄 읽고， 설교를 몇 분 듣 

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 

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 

러분의 친구나 인자하신 조부모가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창 
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갈보리에 

서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그려 보십시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명히 의식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엄위하심에 압도당하게 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지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 

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 

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 

르짖나이다." (시 84:1~2)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 

사오니"(시 84:10) 

죄를씻는제단이 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제단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 

수님이 우리의 제단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제물이십니다. 구약성경 

을 보면 중재와 희생제물에 쓰는 금 제단과 농 제단이 나옵니다.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농 제단과 그 늦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출 39:38~39)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과의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제단을 없애셨습니다. “너희가 이 

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 

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 

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말 2:13) 지금은 예수님이 우 

리의 중재자요 희생제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 

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 

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말씀하 

셨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 

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녹 22:53) 이 땅에서 행 

해진 가장 끔찍하고 사악한 범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었습니다. 해가 지자 한 군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음을 확실 

히 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랬고 그 순간 주님의 몸속에 있던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숨을 거두셨을 때 땅이 흔들렸고 하나님께서 

해를 가리심으로 온 땅이 어두워졌고 지옥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러 

나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고， 술 

주정문을 온전하게 하고 창녀를 순결하게 하며 도둑을 정직하게 하고 사악한 

자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 

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 

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 

5:23~24) 이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찬OJ='할 수 있습니 

다! 

성경은 우리에게마지막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 

는 지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 22:17) 하나님의 첫 번째 오심 

은 창조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오심은 구원을 위한 것 

이었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오직 말씀만 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을 때 하나님은 몸소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처 

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생기를 주셨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피를 주 
셨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10 말씀이 주시는 확신을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에 



11 년 동안 자기부인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고 나 또한 항상 자기부인한다고 입으로 

는 고백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하고 살아 있음을 느꼈다. 말씀 

을 들으면서 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밑바딛써1 있는 나에게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주님께 기뻐 감사드렸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허름한 마구죠k게 태어나신 것 

이 크리스마스일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더 추한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신 것 

이 크리스마스”라는 위임목사님의 말씀에 이 추악하고 더러운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의 

사료k계 오직 감사와 기쁨에 목이 메었다. 항상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주위의 시선 

과 환경과 여건에 온전히 결박당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또한 나의 힘과 능력으 

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매번 시인한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선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랄 것이라는 말씁에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순 
죠L을 체험하였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 

할 때에 가능한 것이고， 모든 죄악의 쇠사슬을 끊고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 

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시간이었다. 연초에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 

요 녀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 15: 1)는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주님묘멸 의 
지하고 복음에 빚진 자로서 주님을 힘있게 전하는 정지기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본 

다. “죄악의 사슬 끊겼네. 내 묘때l 평화 넘치네. 내 맘의 기쁜 노래가 영원히 울려 퍼 

지네1" 

강소영(집사， 2 1 교구) 

얘e 돌아갈풋은주남의 나라 

이번 청지기훈련을 향하는 발걸음은 다른 때와 달리 특별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아닌 두려움으로 가득 쳤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항상 교회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한 주를 보내는 저의 모습은 말씀을 읽지도 효밤하지도 않는 모습이었 

으며 심지어 기도하는 모습도 없었기에 제 속에서 주님이 아닌 저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런 저는 그 악함을 가리는 것으로 급급했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의 모습은 정말 100% 세-2:，1-(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감동을 얻고， 세-2:，1-(게서 희망을 얻는 동안 주님께서 저를 떠나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주님을 떠났지 주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던 것입 

니다. 저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두 세계 가운데 있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들을 받아 주신 

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고 주님의 세계로 인도해 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전 15 :57-58) 이제 다시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펼칩니다. 
더 이상 이 서lεk계 속한 자가 아니라 제가 돌아갈 곳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사랑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세ε싸l서 쾌락 

을 찾던 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깨워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불러 주셨 

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그날 밤， 저 천국에선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 

지며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선 회개로 인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나라로 돌아오는 죄인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 줄 믿습 

니다. 

빅서정(고등부) 

책e 감사할 것 밖에는 없어! 

나와 함께 정지기훈련에 참여했던 한 후배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미칠 수 있어?" 

라는 물음에 하나님을 믿는 나의 열정이 그렇게 비추어 졌다니 놀랍기도 했지만 정말 

기쨌다. 가게 문도 일찍 닫고 교회를 향하는 내 모습이 그렇게 보였나 보다. 조금이나 

마 주님을 비추는 빛이 된 것 같아 너무나 감사했다. “감사할 것밖에는 없어 1"라는 어 

느 집사님의 말씀대로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사 믿음의 뿌리를 내리 

게 하시고 오만과 자만심에 가득했던 죄 많은 나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만 의지할 뿐 

이다.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나의 아들， 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 복음으 

로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용 

23: 10)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나의 가족들， 주변의 많은 영흔들에게 빛이 되고 증 
인 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영신(성도 14교구) 

·삶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바라보며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는띨로부터 인정받는 것 등 이런 것들이 항상 나를 

자극하고 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을 밍는다피는 하지만 늘 땅에 속해 이러 
한 것에 몰입하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나였다. 왜냐하면 늘 보고 듣고 늘 감각하 

는 것들이 이 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이고 하늘에 속한 것 

은 아직은 나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정지기훈련을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은 나태하고 교만하며 어두워진 내 

영흔을 꺼우기에 충분하였다. 주님은 다시 한번 나에게 눈을 들어 두 세계가 있음을 보 

게 해3고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다. 나는 과연 천국과 단 

절된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 ..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땅의 영광과는 비 

교도 안 될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무시한 채 나는 이 땅의 썩어질 영광~을 위해 살 

아왔던 것이다. 어떻게 이 하늘에 속한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 

는질문이 떠올랐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체로 부르시는 한 하늘과 연결된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그지 

없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에 매여 살던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 

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말이다. 

두 세계 ! 지금까지 이 땅의 슬픔과 아픔과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 이 땅의 영광묘l이 
답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던 나였다. 그러나 이제는 잠시 후에 

그 가치를 상실할 이 세상의 재물이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 

광이 충만한 그곳， 그곳에 이를 그때까지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천국을 전하며 살아갈 

것을다짐해 본다. 

이원보(정년 1부) 

짧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지내온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지난 날 

나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서] -2:，1-(거l서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이 

라는 듯이 사회생훌띨 통해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왔던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 

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육신의 쾌료띨 위하여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더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욱더 회개하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의 영혼이 소생한다는 말씀 속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영흔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릴 것이다라 
는 말씀을 들으며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 주님이 날 부 

를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라는 찬양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내 

삶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 

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봐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참 의지하며， ‘두 세계’ 중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값 주고 허락하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김영휘(집사.20교구) 

s짜 아름다운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두 세계를 바라보게 된 정지기훈련이었다. 이 시간은 때 
때로 유한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내게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 
님의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은혜의 시죠F이었다. “죄인 한 사람 

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녹 15:10)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가 회개할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고， 십자가로 이 세상 

과 저 세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상과 하늘의 다리는 골고다에서 예수 

님께서 모든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영광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부터 이 땅의 

천한 곳까지 놓여 있다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회개한 죄인들 

이 하나님을 영접할 때 천사들이 기뻐할 것을 믿으며， 이번에 나아가는 선교지에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힘 있게 외치리라. “예수님， 믿으세요 l 예수님은 하나 
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점숙(집사 16교구) 



천국을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 
고 성실하게 살다가 죽으면 가게 될 홀L금과 보석이 반짝거리는 환상의 세계， 나의 안 

식처， 모태신앙으로 밍음생활을 해 온 내가 바라는 천국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찬양이 입요k게서 자꾸 맹돌았다. “나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곤 했지만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 

과 함께 한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라는 고백은 없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천국이라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내 삶이 되지는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돌아보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처음으로 

느끼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서l~l-(거l서 살면서 그리스도， 당신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누랄 수 있습니까?" 이 답을 이번 청지기훈련에서 들었다. 예 
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먼 미래에 있을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천국을 소망하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었다. 십자가， ‘ 하늘과 땅을 연결 

하는 은총의 다리，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다리를 통해 매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소망하게 하시려 이곳으로 오신 것이다. 서l~l-(게 속한 것들을 바라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을 매순간 체 

험하며 실제적인 밍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두 세계를 살아가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러나 하나님은 이 은총을 나 혼자 누리기 원하지 않으셨다.(받전 2:9) “나의 삶의 목 

적을 바꾸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 

개하는 단 한 영흔 때문에 매일 매일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 

며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와 찬양을 듣고 계신 주님， 내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ε멸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겠습니 

다. 아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홍경화(대학부) 

’암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시면 

청지기훈련이 시작되기 전 저의 마음은 영생의 천국을 소원하지만 죽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발을 딛고 걸어가야 하기에 두 세계의 무거움 속에서 어려워하 

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절실히 기다려졌습니다. 말씀이 끝나갈 즈음에 주신 

에베소서 l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요k게서 통일되 

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씁을 통해 주님이 내 인에 거하시면 성령충만함으로 천국을 

맛보며 주님 나라에 사는 것이며 이때 육체가 속한 세계는 어떻게 되는지 의미가 없 

어지고 두 세계가 통일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세계를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고민과 걱정이 없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소망은 하나! 주님이 온전히 내 요k게 계시도록 하는 것， 내 

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내가 딛는 땅이 부드러운 모래밭이든 거친 가시밭 

길이든 관계없이 특별히 기쁨이나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때까 

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안재숙(집사， 11 교구) 

，짜 유일한 통로인 섭자가 

평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힐 때마다 난 그들을 한심하게 생각하며 비 

웃기까지 했다. 그런 내가 요즈음 내 자신을 보면 그들보다 더한 모습이었다. 감사한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금세 잊고， 조금만 일이 잘 안 풀리면 불평과 불만으로 짜증을 

내었다. 그러나 이번 정지기훈련을 통하여 분명 평생의 감사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었다. ‘구원’ 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 

에서 가장 값진 것을 가졌으면서도 눈앞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좋아하고 불펑하며 

바라기만 하면서 크나큰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았던 것이다. ‘구원’ 이라는 것이 그림 
자처럼 보였다면 천사라는 피조물을 통해 구원에 대하여 실체를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보죄에 계시는 한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우리를 끊을 

수는 없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오 

실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또한 죽음의 사건이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 

갈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천사들도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다. 이 구원의 기쁘고 벅찬 비밀을 다른 이에 

게 당연히 전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땅과 하늘을 잇는 유일한 통로인 십자가 예수님 

이 평생 감사함과 전도함의 이유인 것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 

전승기(집사， 2교구)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뻗전 2:9)이라 하셨다. 그러나 냐는 

으니 어쩔 수 없다며 효냄 짓고 염려하며 매일매일을 보냈고 천국의 소망보다는 세상 

의 것들에 의지하며 살아왔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청지기훈련에서 선포될 두 세계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 진리를 깨닫는 영을 주소서 1"라고 기도하였다. 

두 세계. 죽음 후에 단절된 세계가 아닌 영원한 천국 그곳에서 우리의 효않 소리를 

들으시고 이 죄인의 은밀한 기도도 들으시는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죄인의 회개를 

천사와 함께 기뻐하신다. 죄인에게 십자가의 은총을 허락하사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 

셔서 선교현장에 나갔을 때 복음을 들은 사료1들이 반가운 마음에 “또 볼 수 있느냐:?" 

고 묻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마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을 겁니다만 천 

국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라고 했었다. 참으로 그들이 십자가를 믿으면 그 순간 천 

국에선 기뻐하며 잔치가 열린다니 두 세계를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회개의 은총을 허락하시어 십자가만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예수님만 

찬양하며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길 기도드린다. 

안정숙(집사， 17교구) 

웰 금방 넘어질 것을 알기애 

회사 일을 일찍 마무리 하고 교회로 향했다. 금요일이면 한 주간의 피로로 몸과 

마음이 지쳐서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빨리 가서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마음에 힘이 나고 발걸음도 가벼웠다. 이렇게 변 
한 내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다. 

이번 청지기훈련의 주제는 두 세계 였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다른 세계 곧 천국이 실존하고 있다는 말씀이었다. 천국은 죽으면 가 

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내가 단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다. 하나 

님은 높은 보죄에 계신 분이지만 동시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알고 느끼신다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믿어서 신자가 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천국을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지옥이라는 무서운 곳 

에서 은혜로 나를 옮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내가 회개할 때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이 참 감격스러웠다. 지 

금까지는 나는 ‘세ε빼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ζ에만 열중해서 살았다. 잠시 잠깐 이 세~l-(게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 

시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버리기가 참 어렵 

다. 오늘 읽은 말씀이 떠오른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 

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골 

3:1)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지 다집해 보지만 금방 넘어지게 될 것을 알기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간구할 뿐이다. 선교를 준비중인 지금， 선교지에서 만나게 될 영흔 

들에게도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하고 싶다. 영흔에 대한 열심을 나에게도 주시기를 

기도드린다. 

송정섭(집사， 13교구) 

꺼싹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수주일 전부터 제2차 정지기훈련을 기다려며， ‘두 세계’ 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이 

번에는 또 어떤 은혜로 채워 주실까?" 하는 기대와 갈급함이 있었다. 현재 보이는 땅 

에서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알고 또한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보이 

는 땅의 세계에 더 집착하며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불완전한 나의 모습에서 믿음이 

약함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마 7:7)의 말씀대로 주님께 간절히 죠댄하며， 말씀 

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했다. 

두 세계에 대한 목사님의 메시지는 명백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AL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을 입으리라 (고전 15:49)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 

들은 결코 천국과 단절되지 않았으며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동시에 소유하며 살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 

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엽 2: 16)의 말씀처럼 이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연결되어지고 이것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생각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음에 만만 감사할 뿐이었다.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항상 효}송하며 기쁘게 주를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리라 기도한다. 

구성혁(집사， 1 5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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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슬픈 소식 

을 접한다. 그러나 어떤 것도 예수 

님이 산상수훈(마태복음 5~7장)의 

결론을내리시며 전하신슬픈소식 

과는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은 최 

고의 슬픈 소식을 전하셨다. 그것 

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기 

를 원하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 

식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예배， 전도와 선교， 봉사활동을 하 

지만 천국을 놓치고 있다. 많은 사역지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주님과 관계 

가 없다. 이 얼마나슬픈 일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으나 소유하지 못하였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 

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뭇대로 행히는 자라야 들어가리 

라?' (마 7:21)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럼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다면 얼마나심각한문제인가! 그런데 더 심각한문제는이 문제를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이다. 특히 종교지도자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진노하 

셨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히는도다." (마 23:1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곁은 깨끗이 하되 그 안 

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 23:25) 세례 요한도 종교지도자들을 향해 

서 거친 말을 쏟아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 

더대’(마 3:7) 이어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였다 (마 3:8~9) 하나님의 뭇은 매우 분 

명하며 단순하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 

6:39~4이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할 뿐이 

었다. 진리는 없는 외식으로 가득했다. 이 모습이 오늘날 교역자들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 

다. 복음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람들의 요구와 문빼 복음을 맞추고 있다. 부， 명예와 권 

력을 위해서라면 복음이 조금 변질되고 왜곡되어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 악한 모습을 진 

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조금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임을 인정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를 져야 한다.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비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 하더라도 결코 천 

국을소유하지못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했으나 결론은 맺지 못하였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 

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주의 이름으로선지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귀신을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 7:22) 그리스도의 십자가 

를 붙들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맺지 못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지도 

자는모세였다. 그의 형 아론과누이 미리암은모세를도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론은 백성의 요구에 따라 형상을 가진 우상을 만 

들었다. 이것은 모세의 지위를 탐하던 아론의 본색이기도 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는구름기퉁과불기둥이 있었고 매일주시는 만나와메추라기를 먹고생수를 마 

시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출 32:4~6)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단지 백성의 요구에 자신의 소견대로 대처했을 뿐이었다.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하나 

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였다. 모세가 자리를 비운지 불과 40일도 채 안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아론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무언가 하려고 했 

지만 그에게 돌아옹 것은 진노의 심판이었다 구원은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엠 

2:8~9)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역자들이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린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흘하 

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우리에게 그성령을풍성히 부어 주사우리로그의 은혜를힘입어 의롭다하심 

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딛 3:5~7)는 말씀을 잃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했으나 결론을 맺지는 못한다. 

승리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실로 죄인이었다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3) 그 

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을 때 승리했다는 착각만 있을 뿐 결국 불법을 행하게 된다 소위 

주님을 위해서 했다는 모든 일의 실제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한 것뿐이라는 사실이 

다. 이 사실은 반드시 밝혀져 심판이 내려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 

면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덤후 2:19) 영적 눈을 떠서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마 

23:26， 3η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모든 생각과 행동을 버리자. 세상의 가치를 붙틀었던 

손을 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승리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될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로다?' (녹 19: 9)라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으나 

소유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했으나 결론을 맺지 못하는 슬픔을 당하지 않 

도록 매순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 

다는 착각을 버리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갈보 

리 십자기를 통하여 이미 은총의 문은 활짝 열렸다. 그럼에도 여전히 핑계하고 지체한다 

면 가장슬픈소식을듣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세상을향해 가던 길에서 돌이켜 좁고 험 

한십자가의 길을걸으며 영광의 기쁨을누리자. “집을 나간자여! 어서 돌아와. 모든것 

풍성한 아벼지 집으로 어서 돌아오라 "(찬 525장) 아벤. 

ιRξ될흩￡훨驚걱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샘샘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야애로의 딸 

(5:35-43) 

“회당장 중의 하나인 O삐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 한 018띨의 해석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믿음은 없다. 철저히 인간 중심적이다. 이E띨 
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죠L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 

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l아 살게 하소서" (막 5:22~23) 회당장의 

딸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다.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 만났던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시간은 더욱 지체되었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야이로의 종들은 그의 딸의 죽음을 일댔다. “당 

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막 5:35) 그런데 종들의 말 

을 옆에서 듣고 있던 예수님이 회당쟁11게 말씀o}셨다. “두려워때 말고 믿기만 하라’ 

(막 5:36)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막 5:39) 예수님의 

이 말햄 그곳에 있던 사탤룰은 비웃었다.(막 5:40) 이에 상관해 않고 예수님은 회당 
장과 몇 명 제자들만 데리고 이미 죽은 O예로의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 

은 그 0에의 손을 잡고 선포행i다. ‘달리다굳." (막 5:41) 예수님의 말쏠” 그 o}이는 살 
아났다.(막 5:42~43 ; 녹 8:55) 

이 기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여 준다. 그런데 이 기적을 

두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논쟁을 하고 있다. 특히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일법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를 두고도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성경을 

보면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있다. 에녹(창 5: 24)과 엘리야(왕하 2: 11)이다. 그런데 히 

브리서 9:27은 모든 사료뻐l게 반드시 죽음과 심표L이 있다고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죽음 

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서로 대치되는가? 그 대답은 의심할 여지없이 “아니오!"이다，(유 

:14 ; 계 1l :3 ~12)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 

기는 오류이며 착각이다. 죽음과 심표때 대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된다. 요즘 활 

개치는 이단들은 해석이 난해한 성경연구를 명목으로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럴 듯 

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말자 o에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자.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을 그대로 밭L아들이자. 삶의 기준을 세상의 가치와 지식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께 두자. 이때 성경에 대한 모든 의문은 자연스럽게 풀힐 것이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다.(녹 7:14) 또한 돌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까지 살리셨다，(요 1l :44) 구약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기적이 있었 

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맛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왕상 17 : 20~22) 옐리사 선지자는 수 

냄 여인의 아들을 살렸다，(왕하 4:32~35) 또한 열왕기하 13 :20~21 말씀에는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나는 기적도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자.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자기의 모든 뜻， 지식과 경험 

을 내려놓자.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의 반띔은 단지 믿음이어야 한 

다. 믿음Jt}이 우리를 참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있다. 이 시대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 

다. 최고의 지성과 과흐말명을 동원하여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다. 많은 현대 교회들이 악 

한영들에게 속고있다. 

예수님의 사역방법은 고도의 훈련과정을 거친 당대 최고의 성경박사들을 통해서가 아 

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였던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 

다.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자 전통과 명예，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 

들고 좁은 길을 걷자. 간절히 기도하자，(뻗전 3: 7)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자. “하나님의 

ι빡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요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앵} 우리가 아벤 하여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후 1:20)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 
다. 우리도 매번 .7\1신의 뜻을 내세우는 불법을 행ot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총n 순 
종하자 선한 목지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쁨으로 따르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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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는 주님， 아직 작고 연익한 믿음이지 

만 아들 성훈이와 함께 말씀과 기도생활 

을 열심히 해서 성령충만한 가정을 이루 

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심혜진) 

추만흥헌 

유 ot뼈뼈 n 간 

유아세례차 

(부모의 

•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 주님 
이 맡겨 주신 자띠를 참된 신앙， 오직 말 

씀과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 다미가 주 

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주님의 

자띠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다미(김성하) 

•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딸 시온이를 어 • 오직 주님의 자녀로 걸어 갈 것이며 우 

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영육이 리 자녀들도 항상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 

강건해지도록 양육되기를 기도합니다. 앙 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장시온(고 

시온(한은주) 진희) 

” 하나님께서 주신 딸 혜진이를 믿음 인에 •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삶 

서 잘 양육하고 믿음의 유ιL을 물려주며 의 중심이 되십니다 삶 가운데 언제나 

부모로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며 주 

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을 함으로써 주님 보시기에 미쁘신 가정 

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0 1혜진(0 1 승국) 

• 나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 연후로 하여 

믿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를 기도합니다. 오승우(오영민) 

‘’ 나의 아버지이시며 생명을 주신 구세주 
예수님， 저희 가정에 축복의 선물 선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금 믿음이 다시 싹트게 해 주심을 너무 귀한 생명을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맡겨 주신 자띠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 양육하겠습니다. 안선우(배은혜) 

록 양육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키연후(문미 

•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충실한 

믿음의 자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부모가 되며 

세상 가운데 자여가 처하게 될 여러 어 

려움들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곁 

에서 항상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성지윤(성중현) 

• 예수님은 나의 삶의 이유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 

이십니다. 이제 내게 귀한 영혼을 맡겨주 

셨으니 주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과 기도 

로 양육하겠습니다. 권세희(김헌정) 

• 세상으로 효t하는 나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여들 또한 

나의 주관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과 기도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박지민 

(박정진) 

• 우리들의 자띠는 하나님의 뀌한 자녀임 

을 고백합니다. 늘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나본(정순규) 

•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임을 늘 기억하 

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요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과 기도 

로 양육하겠습니다. 윤진원(유은흐Il 

•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신 구원자이십니 

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 

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찬양을 힘써 

가르치겠습니다. 죄시우(죄종윤) 

• 효F을이를 말씀으로 교훈하고 많이 사랑 

하며 함께 많은 시죠띨 보내겠습니다. 주 

님이 맡겨 주신 효띨이를 지혜롭게 키우 

며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 

김한을(김 욱) 

웰엠 웰 옐취행 

복음으로 충만한 그리츠도의 일꾼(살전 3:2)이 되도록 지도를 부탐프립니다. 

정원임 전도사 김창성목사 이재현목사 

(1957. 3 . 23.) (1973. 3 . 14.) (1972. 11. 2.) 

1 남 1 녀 이현주사모 외 서선정 사모 외 

2녀 1 남 2녀 

2α꼈년 7월 6일@ 

하나닙머|서 。|스i!t월 백엉에꺼| 멍 

。|다. 그러므로 명 

시행하역야 하는 것。l다. 그 명헝。| 비록 ‘ 고 또 。!지와 샤i!1애| 맞지 않 

는다’ 라고 썽각되애도 반드시 슨종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닐 윌부 새로윤 C!획을 주 

장하는 자유주의자들。|나 급진주요|자들과 애도시의 쿄호|에서는 맥추암사실요| 무용흔 

을 주장하'1도 한다. ol].!응 일씀슬 옆대적 으|미로맏 새해석학려는 덕|셔 오는 심각한 

요류。|다. 말씀응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한다. 주님의 윌슴에| 무섯인't 더하꺼나 빼에 

서는 안 핀다.(마 5:18) 

맥추감사쉴을 맞는 우리.으| 심렁에|는 당얻히 말사로 충맏해약 한다. 무얻까 우i!1 으| 

삶。! 풍족하'1 【애운에| 드라는 감사't ot니다. 맏샤헝홍휠￡로 인한 감사't ot느!， 입 

자't들 롱하역 구윈으| 응총을 벼|울。1 주싣 역|수섬을 향한 담사까 우i!pt 드러는 유윌 

한 암사역야 한다. 특히 우리까 드러눈 맥추담사걸슨 요슨쉴 즉 성헝강릴쉴과 깊응 

관런。l 있다. 요슨걸억| 밀한싣 성렁닙￡로 인해서 쿄호pt 시작되었고， 땅 릎을 항한 

복을섣도't 시작되었다. 따라서 맥추암사걸슬 지격 l는 우리는 지금 성령으| 능럭을 입 

입。1 옥을슬 전학며 주섬으| 교호|흩 서|워까고 았는지 쉽펴。} 휠 ].! 01 다. CI자들lll i! 1맏 

누리는 맥추담사걸억|서 빚。1나 성렁으| 능럭￡로 섣파되는 그리스도으| 십자까로 인하 

역 옹 땅。l 복을화되는 그 닐을 소망하자. 아니 소망맏 하지 밀고 。|웅에|껴| 복을슬 

진학고 총력 교호|주번 전도억| 칩역하자， 또한 ‘보내는 섣교사’ 로서 Cj교'1도호I(길릴 

라훌， 16:00) 에| 잡석학껴나 ‘까는 섣교사’로서 띔세 닫'1섣교억| 동잡하자. 지금도 

늦지 않었다! 
(편집국) 

이번 주에 줄빨|는 섣교팀 (3개 팀) 지난주에도착안선교팀 (5개텀) 

기 간 팀장 기 간 팀 팀장 

7월 7일(월)-7월 15일(화) 11교구 1지역 이양호 6월 23일(월)-7월 1일(화) 9교구 1지역 바「*u-그」 

7월 9일(수)-7월 16일(수) 2교구 8지역 한현석 6월 24일(회)-7월 2일(수) 14교구 6지역 류기명 

7월 10일(목)-7월 18일(금) 23교구 1지역 박규연 6월 26일(목)-7월 4일(금) 6교구 2지역 χ。‘;。서 :。다 

6월 26일(목)-7월 4일(뢰 24교구 7지역 바「미'-' ''슴」 

면재 Af역 중인 선교팀 (3개 팀) 6월 27일(금)-7월 4일(뢰 17교구 6지역 예정호 

기 간 팀 팀장 

7월 1 일(화)-7월 8일(화) 11교구 4지역 조영철 

7월 1 일(혜-7월 8일(회) 16교구 5지역 S영찬 

7월 3일(목)-7월 1 1 일(금) 14교구 1지역 이희우 

(J 새 Jt i :---=, 을 왼 영 6t:i} 니 다 (J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찌 번효 생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454 이재현 교역자 1467 김정진 18 소년부 강민석(18) 

1455 서선정 청년2부 1468 최용훈 22 대학부 최은희(22) 

1456 이한솔 유치부 1469 한성기 23 청년2부 최은희(22) 

1457 김영은 12 고등부 정구환(7) 1470 권오준 17 장년 1부 강길려1 (15) 

1458 배믿음 6 ~8-~님「 정구환(끼 1471 양봉현 11 소망부 김 혁(11) 

1459 박흥수 6 청년1부 1472 조윤주 2 소년부 지형경(2) 

1460 성현희 15 장년1부 이형근(14) 1473 남순복 17 장년2부 김현희(2) 

1461 김영민 17 청년 1부 김태원(17) 1474 린린 25 외선부 김경숙(7) 

1462 조병용 2 청년 1부 이근덕 (2) 1475 최순복 9 장년2부 박영순(9) 

1463 안재순 9 장년 1부 유주옥(9) 1476 김채은 20 소년부 전옥순(2이 

1464 정나나 9 ~'r1~닙「 유주옥(9) 1477 징순호 11 대학부 남주성 ( 1 1) 

1465 . 박부자 15 장년3부 오영자(15) 1478 곽윤미 20 대학부 김일중(1 5) 

1466 백종우 19 대학부 정달영(22) 

* 증언교회의 안11족이되7/. 월5μl는 분은 본당203.호새기족 등록실로오)./7/111랍니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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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7룹의창 충흰 훌홉 
.2008년도 후반기 장악생 신정 

1. 선발대상 (j)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6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적 중인 고 대 대학원 신학대학원 학생 
@ 공예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잠석하며， 교회 각 부서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학생 

2. 신정기간 7월 6일(오늘까지) 16:30까지 3 선발시험 7월 18일(금) 13:00 
4 문의 및 신청징소 교육국 11 02-552-8200(# 472, 473) 

장소: 갈렬리훌 

1 정기당회 
일시 9일(수) 수요2부예배 후 장소 : 당회실 

2 안수집사월례회 
일시 7일(월) 새벽기도회 후 

모 임 

띠 교회의 방패와 싱댐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 
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의 세계(요 18:36)를 향해 

나。바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히소서. ·수요2부예배 자막 봉사자 모집 

t 봉사시간 . 매주 수요2부예배(19:30~20:30) 

결 혼 

a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 
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 

건하게하소서 

2. 문의 및 신청 ‘ 에바다부실(저12교육관 1층，# 416) 
1 정명근 군(정국진 잡사 · 최명수 집사의 아들， 1 8 

교구)과 강미경 앙(강인명 집사 · 문현옥 권사의 
딸， 1 7교구) /12일(토) 13:00, 육군회관 무궁화흩 

2 최지선 군(최냥하 안수집사 -주영자 집사의 아 
들， 5교구)과 박세영 앙(박원하 성도 서성회 성 
도의 딸， 타교) / 12일(토) 17:00 , 공항터미널 예 
식장 3충 

·음영실 카메라 봉씨자 모집 

1. 자격 · 본교회 세례교인으로 책임감있게 사영 감당하실 분(초보자 환영) 2. 문의 ’ 음영실(# 224) 

델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18)로 세워지며， 2008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히소서. 

a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벌 
2:5)으로 십X까의 복음을 증언하는 기는 선교사， 

보내는선교새 가 되게 하소서. 

흩혁교회주변헌도 
일 人1 : 여전도회 7월 16일(수) 구역장 영성 훈련 후 

남전도회 7월 1 9일(토) 14:00 
장 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지회-301호 2지회-307호 

3지회-401호 4지회-407호 

.총력 교회주변 전도가 있는 시ζ!OII:는 

각 위원회 !i!’ 부서의 행사가 없도혹 해 주.1.1/.요 

흥언기도원 혹탁직원 모집 

1. 모집부문 식당주농뻐|서일하실분 

(세례교인으로서 여성윈 

2. 쩌| 흩 서 류 자필이력서 주E틸록등본， 

당회장추천셰타교앤 

3. 서류왜훌쩌 길빔구 역심동 g용1 시무국 

(뼈31-766-혀25) 

열세 

1 김형곤 타교성도(김종갑 성도의 부친 ， 24교구 만 

현2구역)/6월 25일 별세 ， 6월 27일 장혜 

2 정현서 성도(정성철 성도 · 홍 숙 성도의 아들， 홍 

창기 성도 장금자 집사의 외손자， 2교구 영동2 

구역) / 6월 29일 별세， 6월 30일 장례 
3 신영선 타교성도(전영욱 성도의 모친 ， 7교구 올 

림픽1구역) / 6월 30일 별세， 7월 2일 장례 
딩 1.1.1 전도와총력 교회주변 전도때월 둘째 주 

수 · 토요웹를통하여 우리 이웃과교회주변의 영흔 

들이 예수님을구주로 영접하게 히소서. 

딩 매주일 등록하는 새기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찬양대를통 

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흥연복지관직원모집 

1. 모집부문 충현복지관 직업채훨센터(계약직)(25서H5세 
끼/려/교eJ뾰서 작업재활시 및 시회복지사 Xf격증 상/Xf， 운전면허 용 보통 소지자 우대 

2. 때용방법 서류싱사 후 면접 
3. 쩌|훌서류 이력서(사진부칙l，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4. 1I 1훌마감 2008년 7월 15일(화.) 17:00까지 5. 서류제출저 서울시 강님구 역삼동 665-1 tr552-8200(# 401) a 충현의 채댄유지 -동산 · 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 

과수양관공사가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g 피택받은 일문들이 모든 교육(4. 6.~10. 4.)을 통하 

여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 
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소서. 

새벽기도회 담당 (7/ 7 -7/13 ) 

7 (월) 

김성관/김규석 
막 6:6-1 3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2w간 연속 기도실 : 볼당 iDJ호 | 

대학부 수련회 
7월 8일(화)-’ 0일(목) ， 홍현l'도원 

13 (주일) 

김준희/김연식 
렘 43:1-13 

12 (토) 

최성득/윤인숙 
렘 42:17 -22 

11 (금) 

김철규/정철석 
렘 42:7-16 

10 (목) 

최강전/정문호 
렘 42:1-6 

9 (수) 
황진섭/채홍표 
렘 41 :11-18 

8 (화) 
윤수일/이근호 
렘 41: 1-1 0 

교외오시는밀 

예배 담당 (7 / 9 - 7/13) 

날짜 예배 설 교 사 회 기도 찬양 

7/9 수요 I 우리와 동행하라 (민 10:29) 김성관 목사 유재진 임명희 내 영흔이 은총 입어(호산나찬양대) 

7/9 수요 II 전능과 믿음 (창 16:15-17:1) 강호생 목사 박준식 키u 여 。τg. 나 같은 죄인 살리신(실로암찬양대) 

γ11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김완수 예루살렘찬양대 /플룻차복희 / 벤엘여성중창단 

η13 주일 I 그 제단으로 나아가자 (히 13:10) 박용현 목사 강현철 이형수 〈예배 전 찬양〉 

η13 주일 II 그 제단으로 나아가자 (히 13:10) 이성진 목사 강명구 진학래 우리 주 십자가 외 / 플룻 노은영(전임 연주자) 

7/ 13 주일 m 그 제단으로 나아가자 (히 13:10) 김성관 목사 여국근 김단용 하나님의 독생자 외 / 솔로O얀 남성중창(할렐루야찬양대) 

η13 주일 W 그 제단으로 나아가자 (히 13:10) 황진섭 목사 윤수일 이창호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외 / 플룻노은영(전임 연주자) 

η13 주일 V 그 제단으로 나아가자 (히 13:10) 김철규 목사 유현철 신선길 거룩거룩거룩 외 / 소프라노 김찬미(벤엘찬양대솔로이똑) 

7/13 주일찬양 - 빌라도의 질문 (마 27:17-26) 김성관 목사 이재영 윤해균 벤엘 여성중창단 / 실로암 찬양대 

에바다부 수련회 
7월 ’ 2일(토) , 에바다부실 

섬·기·는· 분·틀 ] 

검익환 
3교구 

안치원 
2교구 

김준회 
13교구 

전성원 

김완수 
14교구 

이광현 
16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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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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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6교구 

유재진 
새lf족잃부 

유현철 
대학부 

박용현 
24교구 

김근영 
17교구 

이재현 

김성관 

l 부목사 

박인기 여국근 
어비디부 선교위원회 

장 훈 임현덕 
4교구 

정충신 
18교구 

윤수일 
10교구 

김철규 
징년1부 

최성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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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임목사 

· 남전도사 강영기 
외신부 

김말자 
16교구 

김정자 
14교구 

임태주 
17교구 

이혜숙 
6교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독창자 김소연 l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운영 

l 선교사송요한 

이옥주 
2교구 

전은회 
10교구 

한성임 
7교구 

전영회 
19교구 

정원임 
23.교구 

홍순애 
5교구 

최문실 
12교구 

류진회 
18.교구 

이복순B 
11교구 

강옥련 
1교구 

· 강 도 사 신범식 
A방부 

· 여전도사 
윤인숙 김연식 

15.교구 3교구 

김정연 강덕펼 
8교구 20교구 

김정회 이복순A 
4교구 21교구 

강영미 욱미자 
a교구 9교구 

황순란 김정운 
13.교구 24교구 

· 시무장로 

노광헌 이 훈 ‘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딩회서기 예배위원징 종현기도원김 여배위원 선교위원징 

김광남 이종석 임무천 진홍용 전홍렬 
재정위원징 진앙위원징 제2교구위원징 행정위원장 기획위원 

김단용 한송규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딩회부서기 건축위원 소잉부징 기획위원징 에HfCI부징 

안통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예배위원 !1 1교구위원징 찌2교웹원징 23교댐 실로입씬뼈징 

박덕양 이태식 박홍규 권영옥 조종환 
11교구징 장년1부장 김Af위원징 봉써원장 새빡등록실징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뺨뺀부장 교구징 기도원핀리부징 시설영선부징 19.교구징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9교;굉 장년2부장 긴축위원 째정위원 진도위원장 

김영은 이달욕 장철환A 김숭곤 함철주 
기획위원 소년부징 재정위원 김써서기 17교구장 

윤석민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진돼서기 씨펙뽑부징 집번3부징 긴해원장 선교위원 

김중선 임창식 진학래 김신국 장숭규 
칭년1부장 봄써서기 동산부정 1교구장 10교구장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송두엽 신선길 
20.교구징 16.교;찜 째정위원 제1교얽{원징 ^I3ii육위원g 

유상태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탁이부징 봉써원 6교램l 신교위서기 2교구정 

엉복섭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7교구장 15교구징 외선부장 4교램 대획부장 

김철환 김연태 김종홍 장철환B 정태통 
O멘찬망”징 중등2부장 영이부징 중등1부징 유이부징 

이세영 이성섭 장철규 이보신 이"'cr해 
칭년2부장 초등부징 21교램 끊부징 13교구장 

김성호 조중민 
5교구장 8교찜 

( ~ 031-766-5425) 

오전 1μ|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1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 
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됩니다 
않빼a없JS tranSIa따1$ in Er빙~， CI1inese, Ja뼈nese 

때 sign 벼ng때e are aVaJ빼Ie at t뼈 타Nen O'c여〈 

W이앙~p Service, and sri 때kan， CI1inese, Mα빙어 an, 
~뻐n. H뼈iar얘 Inc앙1eSian are 외soavaila미e at the 
OneO'cIc얘< Worship service 

차량 

오전 10:00 본당앞출발 

금요찬양집회후본당앞출발 

기도원집회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 :00 II 저녁 7:30 본당 
금요찬앙집회 저녁 7 :3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구분 시 간 장 λ-'-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12:30 지1]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3:10 베다니흘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흘 

사랑부 오전 11: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층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6애 

선교관 1충 
(금) 저녁 7‘아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훌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흘 

구 분 시 간 장 1:•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l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 낀 t:r τ ~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둥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τ:;;<τ%H.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층 


